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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과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. 

그리고 제가 고백했습니다. 

'주님. 너무나 사랑합니다. 가장 높고도 높으신 주님께서 이리도 낮고 부족한 제게 오셔서 사랑하시고, 주님

의 모든 것을 다 버리신 그 사랑에 감격합니다. 그 사랑이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

까?' 라고 고백 드리니 강한 마음의 감동과 함께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.

*예수님 말씀*

사랑. 

나를 있게 하고, 너를 있게 하는 원동력. 에너지. 

나를 버리고, 이 땅에 오게 한 계기가 되었다.

나의 높음을 깨달았느냐?

진정 하늘나라에 와 보면 모두가 놀라고 놀랄 것이다.

그 수억의 천사와 광대한 천국 천인들이 

나를 따르며 찬미하며 경배하는 모습은 가히 엄청나도다.

내 이것만 받고, 내 이 사랑만 누리며 산다면

어찌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를 수가 있었겠느냐?

내 눈에 피눈물이 흐르게 한 

너희 인간의 나라 지구여!

너희가 날 아프게 하고, 날 울게 하고, 

내 자리까지, 내 목숨까지 버리게 하였지만 

그 만큼 너희 인간은 내게 사랑의 대상들이다.

사랑하니 난 목숨도, 내가 가진 것도 눈에 보이지 않았고, 

그것들을 의식하지도, 욕심내지도 않았다.

그저 너희들의 순수하고 깊은 사랑, 그 사랑 하나면 

난 충분히 모든 걸 버릴 것에 대한 보상이라 생각 하였다.

정말 눈물 나는 사랑의 속사연이지?

내 사랑 이야기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다.

이만큼 감동적이고 뜻이 있는 내 사랑의 상대체인 너희들아!

세상사랑 이야기들? 

그 허무하고, 바람을 잡는, 구름에 뜬소리들이 

너희는 좋아 보이더냐? 해 보고 싶더냐?

아이들이 시장에서 몸에 좋고, 비싼 것은 몰라보고, 

단 사탕만 구하여 졸라 얻어 그것에 만족하는 것과 같다.

순간이다. 몸에 해롭다. 너희를 아프게 한다.



그와 같은 속임의 사랑 이야기에 

너희 눈과 귀를 열어 마음에 담지 말고, 

상상의 나래만 펼쳐 그 속에서 소설만 쓰지 말고,

내 이 진정하고 깊고, 온전한 사랑의 주인공이 되어 보아라.

왜 그리 인생 살 줄을 모르느냐?

언제까지 주인공 옆에서 축하만 하는 하객의, 손님의 삶만 살 것이냐?

핵심은 나와의 사랑이다.

2010년에 이루어야할 생명구원의 역사. 

이것이 외적인, 표면적인 목표라면

너희의 이면의 내적인 목표, 영원히 도전해야 할 목표는 

바로 나와의 사랑인 것이다.

내적으로 건강해야 

외적으로도 온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듯 

나의 이 역사에 내적인 것이 반드시 먼저 잘 이루어져야 

외적인 생명의 역사도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된다.

너희는 사랑을 어떻게 나눈다 생각하느냐?

그래. 

네가 나를 기억하여 방금처럼 내게 고백했듯이 

고백, 대화가 사랑의 시작이다.

목청만 높여, 생명 구원의 목적만을 위해 

고래고래 소리치며 기도하는 백 마디 말보다 

사랑으로 내 몸 되어 내 일 하겠다고 결단하며 

기도하는 한마디가 내 마음을 더 감동시키는 것이다.

생명이 그냥 나오겠느냐?

부부의 진실하고 극적인 사랑 가운데 생명의 씨가 생성되듯 

너와 나의 영적인 깊은 사랑의 교감으로 

생명의 씨를 낳게 되는 것이다.

이제 그 깊은 원리를 깨달았느냐?

지혜로운 자는 이 말 듣고 깨달아 

사랑으로 나를 만날 것이다.

오! 나의 사랑 섭리사여!

모든 것의 기본이요, 핵심인 

사랑으로 나를 만나 기도하고

사랑으로 생명 찾아 구원하고,

사랑으로 내가 있는 곳 천국에서 

우리 영원히 함께 하자꾸나!

너희를 영원히 사랑한다.

이런 자, 세상에 너희 위해 존재한다 생각하느냐?

정녕 없다.



나 외에는 영원이란 것이 존재하지 못하니 

내 사랑 안에, 영원 안에 거하여라.

-너희를 죽도록 사랑하는 나 예수가-


